
지역사·자회사 임원 해임은 MBC 정상화의 전제조건

적폐 임원들을 전원 즉각 해임하라!

MBC 지역사와 자회사들의 경영진에 대한 해임이 시작됐다. MBC는 어제(26일) 관계회사별 주주총회를 열어 송재우 
춘천MBC 사장, 장근수 MBC강원영동 사장, 이강세 광주MBC 사장, 조상휘 울산MBC 사장, 김엽 MBC 아카데미 
사장 등 5명을 각각 해임했다. 같은 날 해임안이 처리될 예정이었던 전영배 MBC C&I 사장은 앞서 스스로 사의
를 밝히고 물러났다. 

어제 해임된 지역사 전임 사장 4명은 조직 통할 능력의 부족에 따른 방송 파행 장기화와 경영 능력 부재, 회사 
명예 실추 등의 해임 사유가 제시됐다. 특히 참담한 수준의 부끄러운 언행을 일삼으며 노동탄압을 자행한 송재우
와 비선 실세 정윤회의 아들을 드라마에 꽂아 넣은 장근수는 모든 MBC 구성원들을 자괴감에 빠뜨린 장본인들이
다. 해임된 이강세, 조상휘를 포함 최근 스스로 물러났거나 사의를 밝힌 김철진 전 원주MBC 사장, 김환열 전 대구
MBC 사장, 원만식 전주MBC 사장 등도 모두 조직 통할 능력을 상실한 채 서울의 적폐 경영진의 눈치를 보며 지역
성을 파괴한 자들이었다.

MBC 임원 시절 예능 부문의 제작 자율성 파괴에 앞장섰던 김엽 아카데미 전 사장은 매출액 급감과 영업 적자 
확대에도 안이한 태도로 일관해 경영 상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지적됐다. 전영배 MBC C&I 전 사장은 김재철의 
오른팔 노릇을 하며 국정원의 방송장악에 협조해 오늘날 MBC 몰락의 방아쇠를 당긴 원흉이다. 국민의 명령으로 
정상화의 대장정에 나선 MBC에서 이들 부역 세력의 청산은 당연하고도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사와 자회사 곳곳에 남아 MBC 재건의 발목을 잡는 적폐 임원들이 많다. 국정원의 MBC 민영
화 음모에 협력하고 노동탄압을 자행한 대전MBC 이진숙 사장,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5.18 가족을 모욕한 여수
MBC 심원택 사장, <PD수첩> 파괴의 주역인 목포MBC 김현종 사장, 김기춘과 고영주 등에게 접대 골프를 제공한 
부산MBC 허연회 사장 등 거명조차 부끄러운 자들이 넘쳐난다.

사측은 즉각 방송문화진흥회와 협의해 이들의 해임 절차에 돌입하라. 이들은 퇴직금은커녕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사람들이다. 아울러 방문진은 서울에 남아 일도 하지 않으면서 급여만 축내는 ‘무보직’ 이사 5명도 
즉각 해임해야 한다.

어제 <뉴스데스크>의 새출발에 맞춰, 제작거부 중이던 지역사들은 대부분 현업에 복귀했지만 강원영동과 경남, 
목포, 여수, 제주, 포항 등 6곳은 뉴스 제작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목포, 여수, 제주지부는 뉴스 뿐 아니라 편성
제작 프로그램까지 제작거부를 확대했다. 이들 지부는 김장겸이 임명한 적폐 사장과 간부들이 물러나지 않아 정상
적인 방송 제작과 편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업에 복귀한 지역사도 해임절차가 지연된다면 언제든지 다시 제작거부에 들어갈 것이다. 지역민들에게 시청권
을 돌려드리고 공영방송 MBC의 재건을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지역의 사장과 상무 등 적폐 임원
들이 정리돼야 한다. 더는 기다려 줄 시간이 없다. 회사는 지역사와 자회사에 버티고 있는 김장겸의 잔당들을 신속
하고 단호하게 청산하라.

2017년  12월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